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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RO LO GU E

왜 이 책을 만들었는가

스물다섯 해 동안 기업을 상대해 왔습니다. 무역으로 시작해 기업 인수합병과 투자 자문으로 넘어오면서, 수많은 회사가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지를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재무제표를 넘기고, 자금의 흐름을 따라가고, 그 숫자 뒤에 있는 사람의

사정까지 듣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보게 됐습니다. 사업은 잘 되는데 세금 앞에서 무너지는 회사들입니다. 매출이 늘어난 만큼

위험도 같이 늘어난다는 것을 모른 채 몇 해를 보내다가, 어느 날 우편함에서 통지서 한 장을 꺼내 듭니다. 그때부터 급하게

자료를 모으고 사람을 찾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승부는 통지서를 받기 전에 갈립니다.

차이는 실력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순서입니다. 국세청이 무엇을 보는지 알고 몇 해를 지내온 사람과,

모르고 지내온 사람의 차이입니다. 앞의 사람에게 통지서는 절차이고, 뒤의 사람에게는 사고입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법은 누구나 찾아볼 수 있지만, 국세청이 어떤 기준으로 조사 대상을

고르는지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영자는 자기 회사가 어디쯤 서 있는지 모른 채 사업을 합니다.

저는 세법을 해설하려고 이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무 전문가들의 몫입니다. 제가 쓸 수 있는 것은 다른 자리에서

본 것입니다 — 기업을 자문하는 자리, 회사를 사고파는 자리, 자산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숫자로 들여다보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보면 세금은 세법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의 문제로 보입니다.

이 책은 그 관점에서 썼습니다. 무엇을, 언제,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가. 국세청 조사국에서 오래 일한 전문가들과 함께

그 판단 기준을 정리했고, 같은 기준을 AI로 옮겨 2분 만에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도구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이 세무조사를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지서를 받았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그리고 통지서를 받기 전에

무엇을 해두었어야 하는지를 알게 해줄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과 자산가들에게 이 기록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KC YOON

윤강찬 · KangChan Yoon · KCY PARTNERS 대표이사

국세청  세금  컨설팅  방법

KCY PARTNERS 02



A B OU T  T H E  AU T HO R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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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Y PARTNERS LLC 대표이사

무역 · 에너지 · M&A · AI

유튜브 ‘세무조사는 펀펀택스’

1999년 서울에서 무역회사를 세우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전이라 직접 세계 각국을 다니며 파트너를

찾았고, 중국·이탈리아·스페인·독일·인도를 거점으로 수입과 제3국

간 무역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KCY PARTNERS 대표이사로 무역·에너지·기업 인수합병과

투자·AI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9개국 13개 도시의 파트너와 함께

일하며, 국내 대기업에 무역 컨설팅을 제공해 왔습니다.

세무 분야에서는 국세청 조사국 출신 전문가들과 함께 세무조사

대비·세금 대비 AI를 직접 개발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국세청 판정

기준을 실제 조사 사례에서 역으로 복원해 규칙으로 세운

작업이었고, 그 과정에서 정리한 판단 기준이 이 책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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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 T E N TS

이 책이 다루는 것

01 국세청은 무엇을 보는가

조사 대상은 무작위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신고 소득과 실제 지출·자산 증가를 대조하는 방식(PCI)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시작합니다.

02 통지서가 오기 전에 끝나야 하는 것들

준비의 대부분은 통지 전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시점별로 무엇을 해두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03 현금 매출과 비용 계정

업종별로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어떤 계정이 먼저 눈에 띄는지를 다룹니다.

04 자금출처 — 자산이 늘어났을 때

부동산을 취득한 뒤 따라오는 질문과, 증여세가 어디에서 갈리는지를 봅니다.

05 통지서를 받았다면

순서가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06 스스로 점검하는 법

같은 판단 기준을 AI로 옮긴 자가진단 도구의 사용법과 한계를 설명합니다.

이 파일은 프롤로그 공개판입니다. 본문은 준비 중이며, 완성되는 대로 같은 자리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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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세법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의 문제입니다.

KCY PARTNERS는 무역, 에너지, 기업 인수합병(M&A) 및 투자, AI 개발 분야의

글로벌 기업투자 전문회사입니다. 9개국 13개 도시의 파트너와 함께 기업의 다음

단계를 설계합니다.

T E L E PHONE

+82-2-867-0035

E -MA I L

kcypartners@gmail.com

WEB

kcypartners.com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C동 1105-14호 (문정동)

1105-14, C-dong, 128 Beopwon-ro, Songpa-gu, Seoul, Republic of Korea


